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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축소교섭 하자더니 … 굉장히 유감이다”
한 달여 만에 중앙교섭 재개 … 사측, 금속최임 9,820원·부분근로자대표제 인정안 던져

한 달여 만에 재개한 금속노조 

2023년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

자협의회가 또다시 금속노조가 받

을 수 없는 안을 내놨다. 노조는 

이날의 교섭은 ‘결렬’이라고 강

조했다.

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

회와 7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

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0차 중앙

교섭을 열었다. 지난 6월 20일 9차 

중앙교섭에서 노조가 2023년 중앙

교섭을 더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

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. 사용자 

측은 이날 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.

사용자협의회는 4차 제시안을 통

해 2024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첫 

제시안으로 통상시급 9,820원을 제

출했다. 지난 2023년 금속산업 최

저임금 9,710원과 비교해 110원 오

른 금액이나, 올해 중앙교섭에서 

노조가 요구한 통상시급 11,000원

에 한참 미달한다.

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별협약 21

조 (임금·노동시간체계 개선) 2항

을 신설하자는 노조 통일요구에 

‘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

금, 임금체계 등의 변경 시 조합과 

합의하여 실시하고, 특정 부문 근

로자들의 의견과 조합의 의견이 다

를 경우에는 해당 부문 대표 및 조

합과의 합의를 거쳐 실시한다’라

는 안을 제출했다. 

부분근로자대표를 인

정하고, 3자 합의를 

하자는 터무니 없는 

안을 내놨다.

부분근로자대표 관

련 노조법을 개악하

려는 윤석열 정부의 

노동개악 시도가 노

동조합의 투쟁으로 정체하는 사이 

금속산업 사용자들이 먼저 금속노

조에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받으라는 

안을 던진 셈이다.

사용자 측 제시안에 금속노조는 

‘근로자대표가 아닌 노조와 합의

해야 한다’라는 ‘원안 고수’ 의

견을 밝혔다. 금속노조가 통일요구

로 제출한 원안은 ‘회사는 일체의 

근로시간 및 임금, 임금체계와 관

련한 사항을 (노사협의회) 근로자

대표나 특정 직군·직종·부서의 

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

의해 실시한다’이다.

사용자 측은 지난 2·3차 제시안

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발생 시 

조치 조항 신설 요구에 ‘구체적인 

사항은 지회별로 결정한다’라는 

내용들을 고집하고, ‘하청업체 노

동자’를 ‘사내하청 노동자’로 

한정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책

임 범위와 사고조사의 참여의 폭넓

은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안과 

이견을 좁히지 못했다.

10차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 윤

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“굉장히 

유감스럽다”라며 “사전에 사용자 

측이 축소교섭 얘기를 먼저 하길래 

오늘 늦게까지 교섭해서라도 마무

리할 의지로 자리에 임했으나, 사

용자 측이 교섭을 마무리하기에 한

계가 있어 보인다”라고 꼬집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

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“최저임금

위원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

는 핑계를 대지만, 솔직히 저희가 

준비가 많이 안 됐다”라며 “아무

리 의견을 모으려고 해도 조율이 

잘되지 않는 상황이다. 이른 시일

에 타결했으면 한다는 생각은 변함

없다”라고 밝혔다.

노조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등 

논의를 통해 11차 교섭 일정을 정

하고, 사측에 전달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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